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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hanges in Daily Life and Home 
Economics of Adolescents o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fter Covid-19
Park, Ji-sun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South Korea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which has lasted for more than three years, is now entering an 
endemic phase. However, adolescent mental health problems are more serious than before 
the pandemic.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hanges in adolescents' lives after
Covid-19 might affect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protecting adolescent mental health. To this end, based on the stress cognitive theory of
Lazarus & Folkman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daily life, subjective health,
and stress perception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was analyzed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analysis, the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17th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conducted in 2021. The analysis found that the more it was perceived that
daily life and economic conditions deteriorated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low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was, and the stronger the feeling of stress was. This increased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at a policy
support plan to minimize the impact of changes in their environment on the youth would 
be needed. In addition, a need for a support program was suggested so that adolescents
can have 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kills to maintain daily life on their own even in disaster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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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상 복귀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부정적인 결

과는 일상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코로나19는 다양한 계층에 불평등을 양산하며 삶의 안

정성을 위협하면서 불안을 높이는 공포로 자리하였다(김호기, 2022).

청소년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심각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방역지

침 강화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적 교류를 체득하는 시간 등 성장기에 경험해야 할 중요한 

기회를 잃었고, 이는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이어지며 정신건강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와 청소년 정신건강을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후에 우울, 불

안, 스트레스, 외로움을 느낀다는 청소년 비율이 증가했고, 자살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익중 외, 2020; 김유리, 2020; 우연경 외, 2021).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몰입하거나 음주나 흡연 등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진, 2021).

코로나19 팬데믹이 꺾이는 추세로 접어든 이른바 엔데믹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청소년

에게는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하고,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가져다주었다. 거듭되는 

사회 변화 과정에서 청소년의 심리·정서 등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가 관심을 쏟아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청소년기는 다음 발달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

을 거듭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사회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

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은 다양한 요소들로 분류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우울과 불안을 들 수 있

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메디포뉴스, 2022.10.17), 2019

년~2021년 3년간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있어서 불안장애 증가율

이 두드러졌다. 2021년 우울증 진료 받은 청소년 수는 2019년보다 18.9% 늘어난 데 비해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아동·청소년 수는 39.6%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에서는 2019년 

대비 2021년 44.4% 많아졌고, 고등학생에서는 2019년 대비 2021년 36.8% 증가하여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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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로 인한 청소년 불안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실태 파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

사 제16차 조사부터 범불안장애 변수를 추가하였다.

범불안장애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다른 불안장애 유형과 비교하여 증상이 불분명하고, 일시적으

로 나타나는 불안감과 경계가 모호하여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증상이기도 하다

(Achenbach, 1993; 임수진, 2021에서 재인용). 특히 청소년의 범불안장애는 증상으로 보

기보다 개인의 예민한 성격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아 발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에게서 나타나는 범불안장애를 예측하고 범불안장애가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을 밝혀내는 

일은 청소년 범불안장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스트레스인지이론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 및 가정경제 변화가 스트레

스인지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해 범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와 청소년의 생활 변화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크게 바꿔놓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는 전면 휴교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가정 안에 머

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식사 시간은 불

규칙해지고,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가 많아졌다. 반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

여 아침 결식 등 끼니를 거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한편 TV나 동영상 시청, 온라인 게

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정익중 외, 2020; 김유리, 2020; 우연경 외, 

2021). 자연스럽게 미디어 사용 환경에 과다 노출되면서 청소년과 보호자 간 갈등이 발생

하는 원인이 되었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범불안장애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임수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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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는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나 자발적 고립 경향을 보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이러한 현황은 청소년의 

발달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래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개인의 탐색과 성장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및 활동 제한은 청소년 활동 등 사회참여에도 제약을 가져다주어 청소년기에 생성되

어야 할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놓치게 된다.

코로나19는 청소년의 생활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생체시계와 일상생활의 불일치로 

수면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최지욱, 2021). 청소년 수면 문제는 신체와 정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과

정에서 청소년들이 무너진 일상생활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를 

시사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가계소득 감소의 악순환이 초래되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병돈·문혜진, 2021). 이처럼 코

로나19에서 기인한 생활 변화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범불안장애 개념 및 현황

범불안장애는 대표적인 불안장애 중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건에 대해 지나

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이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

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범불안장애는 1980년 미국정신과학

회가 발간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3판(DSM-Ⅲ)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DSM-

Ⅲ에서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광범위한 불안과 근육 긴장감, 자율신경계의 기능항진, 염

려스러운 기대, 경계 등 4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를 범불안장애라

고 하였다. 1987년 개정판(DSM-Ⅲ-R)에서는 다양한 상황 또는 활동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 관련된 18가지 증상 중 적어도 6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범불안장애로 

진단하도록 하였다.

1994년 DSM-Ⅳ에서는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 걱정이나 불안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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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한 번에 며칠 이상 존재할 경우를 범불안장애로 보았다. ① 안절부절 못함 또는 가

장자리에 선 듯한 아슬아슬한 느낌, ② 쉽게 피로해짐, ③ 주의집중이 어렵거나 멍한 상태, 

④ 화를 잘 냄 ⑤ 근육 긴장, ⑥ 수면 장애 등 6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동반할 때 범

불안장애로 진단한다(송정민·채정호, 2005).

DSM-Ⅴ에서는 범불안장애를 DSM-Ⅳ에 제시된 진단기준에 더해 장애가 물질이나 의학

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 진단하

도록 하고 있다. 범불안장애의 핵심 증상은 지나친 걱정이지만 다른 불안장애 유형과 비

교하여 증상이 불분명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감과 경계가 모호하여 정확하게 평

가하기가 어렵다(Achenbach, 1993; 임수진, 2021에서 재인용).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

소년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의 예민한 성격 또는 소극적 기질로 치부해 버리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타박하며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조기 발견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연합뉴스, 2022.11.26). 관련하여 김근향(2012)은 정상적인 걱정과 병리적인 걱정을 

구분하기 위해 걱정의 심각도나 빈도 평가 외에 걱정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걱정의 주제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범불안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2021년 불안장애 진료 추이에서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17년 653,694명에서 

2021년 865,108명으로 32.3%(연평균 7.3%)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연령

대별 불안장애 환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 수는 20대 86.8%, 10대 

78.5%, 10대 미만 57.8%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9년~2021년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메디포뉴스, 2022.10.17), 불안장애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2021년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아동·청소년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 39.6% 늘어나 같은 시기 우울증

(18.9%)보다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아동·청소년 불안장애 환자 진

료 현황을 보면, 중학생에서는 2019년 대비 2021년 44.4% 많아졌고, 고등학생에서는 2019

년 대비 2021년 3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소

년 불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질연구 제7권 제1호 (2023. 3)

6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3. 청소년 범불안장애와 관련 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불안장애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증, 공황장애와 함께 다룬 연

구(문혜린·박태영, 2019; 김현진 외, 2022), 범불안장애 진단(송정민·채정호, 2005; 김근

향, 2012), 범불안장애의 상위범주인 불안장애를 주제로 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이호준 

외, 2009). 전혜숙·홍기형(2019)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친구와 학교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

울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 이에 대한 회피로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

였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함께 2020년부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범불안장애 변수

가 처음으로 추가되면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범불안장애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임수진, 2021; 박민영 외, 2022; 이윤영·서희정, 2022; 

신효민 외, 2022; 강제욱, 2022; 김은경, 2022; 김진영 외, 2022). 이들 연구에서는 범불안

장애 선별도구인 GAD-7 절단점을 기준으로 범불안장애 위험군을 산출하고 있다. 최근 조

사에서는 청소년 9명 중 1명이 범불안장애 고위험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일보, 2022.2.17). 한편 범불안장애 증상을 경험한 위험군은 음주, 흡연, 스마트폰 과

의존 또는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영 외, 

2022; 이윤영·서희정, 2022). 또한 범불안장애가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요인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도 있다(이지선·박창승, 2022).

이처럼 범불안장애와 관련해서는 범불안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불안장애와 관련 정신건

강 요인들과 함께 다뤄지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를 계기로 청소년

의 불안상태를 범불안장애 선별도구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표된 청소년 대

상 범불안장애와 관련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청소년 범불안장애 위험군을 선별함으로

써 조기발견하여 증상 악화를 막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범불안장애 예비위험군에 대해서는 증상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예

방책을 준비하여 사회적 지원 및 개인의 회복력과 대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

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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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스트레스인지이론은 1984년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이 제안한 이론으

로 스트레스 발생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스트레스인지이론에서는 스트레스

를 한 개인과 그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개인과 환경 간 관계를 통해 

발생한다고 하였다(박지선 외, 2015).

긴장 상태에 놓인 개인은 개인과 환경요인이라는 선행조건을 바탕으로 상황을 인지하

고 평가하게 된다. 만약 상황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고 판단되면 스트레스로 인지하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

현주·엄명용, 2013).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 1984)에 따르면, 스트레스 

전후로 인과관계를 갖추고 있는데, ‘원인이 되는 선행요인(개인요인 및 환경요인) → 인지

적 평가 →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특정 상황이나 사건이 개인이 보유한 자원을 통해 

개인의 안녕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 판단되면 스트레스로 인지되는 과정이다. 인지적 평가

과정은 일차적 평가와 이차적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일차적 평가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

되었을 때 선행변인에 따라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차적 평가는 자

신이 가진 대처자원을 탐색하여 대처 전략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영향은 단기적으로 일어

나는 심리·정서 변화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질환), 사회적 기

능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인지이론을 토대로 선행요인 중 환경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를 설정하고, 인지적 평가로 스트레스인지 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장기적 변

화로 범불안장애를 설정하고자 한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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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1) 원시자료를 이

용하였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수행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국내 청소년의 건강행

태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수집되는 자료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진다(질병관리청, 20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17차(2021) 조사는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가 목표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참여 한

계로 총 796개교(중학교 399개교, 고등학교 397개교), 54,848명이 참여하여 학생 수 기준 

조사 참여율은 92.9%였다. 표본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이루

어졌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39개 지역군과 학교급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17개층으로 나누었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를 각 400개교로 한 후 층화변수

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1차로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된 학급 학생 전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4,848명 자료 중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모형검증에 필요한 측정도구에 모두 응답한 총 

52,42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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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범불안장애(GAD-7)

범불안장애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GAD-7로 살펴보았다. GAD-7은 

스피처 등(Spitzer et al., 2006)이 개발한 범불안장애 선별도구로 이후 국내외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Korenke et al., 2007). GAD-7은 불안 증상과 기능 저하를 단시간에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범불안장애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신효민 외, 2022). 이 

척도는 불안 상태를 묻는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0점 없음에서 3점 거의 매일로 응답

하게 되어 있다. 범불안장애 절단점은 스피처 등(Spitzer et al., 2006) 연구에서는 10점을 

기준으로 제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5점 이상 경미한 불

안, 10점 이상 중도 불안, 15점 이상 매우 심한 중증도 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로우 

등(Lowe et al., 2008)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범불안장애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

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과, 0.898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다.

2) 스트레스 인지

스트레스 인지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상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상태로 살펴보았다.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5점(대단

히 많이 느낀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소 본인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지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이 문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

사 등 국내조사를 비롯하여 OECD Health Data의 ‘인지하고 있는 건강 상태(Perceived 

health status)’ 등 세계 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매우 

건강한 편이다)에서 5점(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까지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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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생활 변화 및 가정경제 변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변화 및 가정경제 변화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상생활변화 중 3문항과 경제적 변화 1문항을 선정하였다. 일상생활 변화는 코로나

19 이전보다 이후 신체활동, 아침결식, 우울감 악화 여부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매우 늘었다)에서 5점(매우 줄었다)로 되어 있다. 아침결식과 우울

감을 역코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변화

를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가정경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경제 상태에 대한 변화 

여부를 살핀 단일문항으로 1점(매우 그렇다)에서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으나 해석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범불안장애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범불안장애 차이를 비교하고자 평균

차 검정(t-test,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

모형에 대한 데이터 적합도와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 대한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고, 모형적합

도 판단을 위해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값으로 검토하였

다.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은 휴와 벤틀러(Hu & Bentler, 1999)의 제안에 따라 RMSEA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으로 하였다. PNFI는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인 기준

에 따라 .50 이상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최병학, 201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로 살펴보았고, 이상치(경로계수 1 이상) 확인 및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

계학적 유의성은 t값의 절대값이 1.96 이상(5% 유의수준)일 경우로 보았다(Pee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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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7,014명(51.5%)으로 여성 25,412(48.5%)보다 많았다. 학

교급은 중학생이 29,464명(56.2%), 고등학생이 22,962명(43.8%)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

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절반이 ‘중’(25,997명, 49.6%)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 ‘중상’ 

15,015(28.6%), ‘상’ 5,669(10.8%), ‘중하’ 4,789명(9.1%), ‘하’ 956명(1.8%) 순이었다. 거주

지역 규모는 중도시가 25,584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도시 23,171명(44.2%), 

소도시 3,671명(7.0%) 순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52,426)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27,014 51.5

Female 25,412 48.5

Grade
Middle school 29,464 56.2

High school 22,962 43.8

Subjective 

Economics 

Status

Low 956 1.8

Lower middle 4,789 9.1

Middle 25,997 49.6

Upper middle 15,015 10.8

Upper 5,669 28.6

City Size

County area 3,671 7.0

Small & Medium city 25,584 48.8

Large city 23,171 44.2

2. 범불안장애 타당도 검증 및 평균점수

범불안장애를 1차 요인구조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모형 적합성을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 x²=9376.329, df=14, CFI=.954, TLI=.931, RMSEA=.113으로 CFI와 TLI 값

은 양호하나 RMSEA값이 기준값인 .08을 초과하였다. 이에 모형수정지수를 참고로 수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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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x²=3698.951, df=12, CFI=.982, TLI=.968, RMSEA=.077

로 RMSEA가 적정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1차 요인구조모형으로 이루어

진 범불안장애의 구성개념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범불안장애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11.10점, 표준편차 4.477, 범위 7~28점으

로 나타났다. 범불안장애 절단점(cut-off point)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경미한 불안(5점 

이상)은 24,959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도 불안(10점 이상) 18,190명(34.7%), 

중증도 불안(15점 이상) 9,277명(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4점 이하 집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2> The Reliability and the Mean of GAD-7

GAD-7 χ2(df) CFI TLI RMSEA

Reliability
Before modification 9376.329(14) .954 .931 .113

Modified model 3698.951(12) .982 .968 .077

Category

n % mean(sd) range

Mild (󰀄5) 24,959 47.6
11.10

(4.477)
7-28Moderate (󰀄10) 18,190 34.7

Severe (󰀄15) 9,277 17.7

3.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범불안장애 차이

연구대상자 특성인 성별, 학교급, 주관적 경제상태,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범불안장애 차

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11.86점(±4.699), 남학생이 10.39점(±4.132)으

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8.064, p<.001).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이 11.03점(±4.415), 

고등학생이 11.20점(±4.553)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았으며 이

러한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t=4.392, p<.001). 주관적 

경제상태는 상중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범불안장애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위층에서는 범불안장애 평균 점수가 10.79점(±4.324), 중위층에서는 11.05점(±4.366), 

하위층에서는 12.48점(±5.201)으로 주관적 경제상태를 낮게 인지하는 청소년일수록 범불안

장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집단 간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28.493, p<.001). 거주지역 규모에서는 군지역 11.02점(±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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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11.21점(±4.512), 대도시 11.00점(±4.429)으로 중소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 평균점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3.836, p<.001). 

즉 중소도시 청소년이 대도시 청소년보다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GAD-7

M±SD t or F p SSSeffS

Gender
Male 10.39(±4.132)

38.064*** .000
Female 11.86(±4.699)

Grade
Middle school 11.03(±4.415)

4.392*** .000
High school 11.20(±4.553)

Subjective 

Economics 

Status

Lowa 10.79(±4.324)

328.493*** .000
c>a,b

b>a
Middleb 11.05(±4.366)

Upperc 12.48(±5.201)

City Size

County areaa 11.02(±4.520)

13.836*** .000 b>cSmall&Medium cityb 11.21(±4.512)

Large cityc 11.00(±4.429)

*********p < .001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Table 

4>와 같이, 모든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4> The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1 2 3 4 5

1. Changes in daily life 1

2. Change of economic conditions .067*** 1

3. Stress perception .245*** .121*** 1

4. Subjective health status .223*** .102*** .305*** 1

5.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286*** .123*** .546*** .311*** 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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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모형 검증결과

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 및 가정경제 변화, 스트레스 인지 및 주관적 건강상태와 범불

안장애 간 관계를 검증하고자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확인 및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

다(<Figure 2>).

<Figure 2>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s)

먼저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χ2(df)=6109.863(36), 

PNFI=.531, CFI=.974, TLI=.953, RMSEA=.057로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모수추정치 확인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스트레스 요인인 일상생활 변화와 가정경제 변화가 스트레스 인지, 주

관적 건강, 범불안장애로 향하는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일상생활 변화와 가정경제 변화

에서 스트레스 인지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238, .10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다. 일상생활 변화와 가정경제 변화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

각 .217, .08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일상생활 변화와 가정경제 변화

에서 범불안장애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154, .040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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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트레스 인지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범불안장애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488, 

.136으로 나타났고,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인 범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의 설명력은 37.5%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범불안장애는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

을 받으며 동시에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인지를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을 둘러싼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가 범

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신뢰성과 대표성이 확보된 ‘제17차(2021) 청

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범불안장애 절단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고위험에 속하는 중증도 불안(15점 

이상)은 전체의 17.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 100명 중 18명 정도가 심

각한 범불안장애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제16차(2020) 조사자료에서는 중증도 불안

에 해당하는 비율이 16.5%1)로 범불안장애 고위험군 비율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비교한 연구

에서도 범불안장애 고위험군 발생 위험성이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1.05배 증가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강제욱, 2022). 이를 통해 청소년 불안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사회적 지원

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범불안장애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1) 범불안장애 정도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제16차(2020) 조사부터 포함되어 살펴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16차(2020) 원시자료 중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52,332명 자료를 가지고 범불안장애를 별도
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미한 불안(5점 이상) 26,006명(49.7%), 중도 불안(10점 이상) 17,717명(33.9%), 중증도 
불안(15점 이상) 8,609명(16.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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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경제적 계층을 낮게 인식할수록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 청소년이 

대도시 청소년보다 범불안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김은진 외, 2010; 김정숙, 2016; 최정원 외, 2021). 가정경제 상태와 관련해서는 가

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불안 점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

(장혜림·이래혁, 2022) 및 가정경제가 악화된 집단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는 연

구 결과(손서희 외, 2021) 및 가정경제 악화가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거쳐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래혁·이재경, 2022)와 일치하지만 가정 형편

과 불안 간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최정원 외, 2021)도 있어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정서 변화를 살펴본 김유리(2021)

의 연구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심리·정서 및 미래불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였고, 최정원 외(2021)의 연구에서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심리·정서 및 불안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스트레스가 증가

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업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보고(세계일보, 2020.12.19)를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인구·사

회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근거

로 구축한 연구모형 검증 결과, 모형 적합도가 통계학적인 수준을 충족시켰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인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면, 청

소년의 일상생활 변화 및 가정경제 변화는 범불안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스트레스 인지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가정경제 형편이 나빠지는 과정을 

겪으며 청소년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범불안장애를 높게 인식하였다. 경로계수를 단순 비교하면, 일상생활 변화가 가

정경제 변화보다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건강상태, 범불안장애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일상을 보살필 수 있는 직접적인 심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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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범불안장애에 대한 선행요인의 설명력이 37.5%로 나타

났는데 사회과학연구에서 결정계수가 13% 이상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한 코헨

(Cohen, 1988)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볼 때 매우 높은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사회의 전례 없는 대표적 위기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및 경제

적 측면 등 일상생활 전반을 바꿔놓았다. 성인과 비교하면 청소년이 코로나19 감염률은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환경 기반이 취

약해지면서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증가와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을 증폭시켰다(최지욱, 

2021). 비(非)코로나 시기에도 가정경제 상황은 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발생 후 경제적 부담감이 학생의 정신건강과 더욱 관

련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Iida et al., 2021)는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등 감염 및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

한 정책적, 실천적 지원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범불안장애 고위험군 비율이 약 18%로 나타났다. 개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

우, 범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청소년기는 성인기 

삶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범불안장애 예방 및 고위

험군을 적시에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안에는 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예

를 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꿈드림센터)이나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 단위로는 위 클래스가 마련된 곳도 있다. 

이러한 기관 간 연계 및 아웃리치와 같은 적극적인 발굴 활동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프라와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박진우·허민숙, 

2021).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

지만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사업 목표 달성

에 어려움을 준다(최정원 외, 2021). 아울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다. 

이는 서비스 전달 창구가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리체계 통합 및 전

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무 부서에서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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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일상생활이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은 취약 계층에게 더 집중되었음을 목도

했다(김유리, 2021). 따라서 계층 간 피해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상이 무너지

지 않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경제적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일시적으로 운영되었고, 2023년 1월 현재 지방정부에 따라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한겨레, 2023.1.13). 그러나 이러한 방편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지급 여부와 방법, 규모 등에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기 어

려우며 현행 시스템으로는 감염에 따른 재난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경제

상태 변화도 청소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임을 고려할 때 촘촘한 지원체계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범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악

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상담이나 집

단상담과 같은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부정적인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회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스트레스인지이론의 용어를 빌리면, 내적 자

원으로 분류되는 레질리언스와 임파워먼트가 대표적이다. 자기회복력을 키워 어려운 상황

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된다. 청소년복지 영역에서 보면,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자아정체

감 등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

황은 그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인 만큼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저변 확

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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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가 

범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

박지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팬데믹 

이전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가 범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에 기초

하여 일상생활 변화, 주관적 건강 및 스트레스 인지와 범불안장애 간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21년 실시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

나19 이후 일상생활 및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강

하게 느끼며, 이러한 상태가 범불안장애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서 청소년 스스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범불안장애, 청소년, 일상생활변화, 코로나19,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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